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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만이 살길이다. 

섭리사야. 기도하여라.

시대가 급하고 때가 급절하다. 

사탄들이 난리 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시국을 알아라. 

너희가 때를 알고 그때에 맞게 움직이고 

선생과 발맞추어 나간다면 어떤 사탄이 두려우랴. 

사탄 눈치가 아니라 내 눈치를 보고 살 때다.

나와 이 역사를 펴야 할 때다.

미련도 후회도 없이 

날 위해 널 위해 이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다. 

크고 큰 역사 위해 기도하는 자가 없다. 

기도만이 살길이다. 

지금 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마치 양과 염소가 나뉘듯 나뉘리라.

승냥이가 너를 앗아가려 하는데 

나에게로 붙어 있지 않으니 

넌 네가 살아 있을 거라 믿어도 살지 못한다.

너는 연약하다. 

오직 믿을 이는 나뿐이다.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 믿지 말아라.

내가 이 역사 주인 되어 이끌고 있으나 이 세계는 

인간의 책임분담으로 운행되는 육의 세계다.

그러니 나는 너의 처분만 바란다.

너희가 잘 되는 것 예정이다.

내 육신 되어 줄 자가 너무나 필요하다.

기도만이 살길이다. 

기도만이 주권이 되어 

너와 이 역사와 사명자를 지킨다.

근신하여라. 나만 바라보아라. 기도하여라.

지금 시국은 내가 떠나기 직전으로서 

선생도 갇혀 있고 

사탄은 너희를 앗아가려 한다.

선생처럼 기도하며 나를 피난처 삼은 자는 살 것이

요,

지금이 어떤 시국인 줄도 모른 채 기도치 않는 자는

생명록에 지금은 그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영원히 그 이름이 있을는지는 

내가 보장할 수 없구나.

섭리 너희들이 너희 하나만을 놓고도 

구원 문제를 확실히 하지 못하니 

내가 무슨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겠느냐.

나는 너희뿐인데 너희는 참 가진 것이 많구나.

선생 두고 역사 두고 사명자 두고 기도해 달라는 말

을 

차마 할 수가 없구나.

내 심정 받은 자들만 무릎 채 펴지도 못하고 내게 

간구한다.

기도만이 살 길인데 내 사명자를 위해 

기도해 줄 자 그 누구냐. 

그 기도로 인해 내가 숨을 쉬리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리라. 기도하라.

이 급절한 시국... 

내가 어느 정도 너희를 떠났는지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떠났다.

진정 안다면 너희가 그리 살지 않으리.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기도치 않는 자는 날 모욕하는 자요

선생을 배반할 자요 

사명자를 인정하지 않는 자라.

기도해야 내 심정을 받고 

내 심정 받아야 내가 네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내 몸 되어 산다.

그런데 섭리사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자기만족 기도고

기도의 양이 차오르지 않으니 

너희는 내 심정을 못 받고 

그럭저럭 겨우 섭리사 따라 오는 것이 너희의 현실

이다. 

제발이나 기도하라.

결혼식 후에나 뒤늦게 신부된 자가 쫓아오면 

신랑이 그 신부를 맞아 주겠느냐.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 

하객들에게 이미 다 조롱받고 



신랑 스스로도 상처 받았는데 말이다.

지금은 결혼식 전 신랑이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때다.

입은 웃고 있는데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 졸이고 있다.

너희는 미련한 신부로 남을 것이냐.

신랑 된 나 예수에게 모욕감을 줄 것이냐.

하객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다.

날 믿는다 하나 실체 나를 모르는 자들, 이방의 자

들, 

그리고 사탄이다. 

그들 가운데 계속 나와 사명자를 둘 것이냐.

나에게 오라. 

너희의 멍에는 무거우나 

나는 능히 그 짐을 가볍게도, 없애 줄 수도 있는 자

다.

때를 알고 나와 이 역사와 사명자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를 위로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이르고픈 급절한 말이다.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깊은 말을 쏟아 내리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 깊은 속사정을 받아도 모르니

나는 내 마음 짓밟히지 않게 말하지 않으련다.

기도하라. 가치를 알라.

아는 자는 기도한다. 

기도하여 

내가 이 역사에 준 큰 복을 지키고 

더 큰 복까지 받아라. 

사랑한다. 

주 예수 너의 그리스도가. 


